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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한·미 철강 무역분쟁이 세계무역기구(WTO) 제소 종착역으로 치닫고 있다.

ㅇ 이르면 평창 동계올림픽 전후 곧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

철강수입 규제법인 ‘무역확장법 232조’ 보고서에 대한 제소 논의가

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, 평창 폐막 이전 제소할 수도 있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□ 정부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에 대한

WTO 제소 방침을 결정한 바 없음

□ 현재는 미국 상무부가 232조 관련 조사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한

상황으로, 정부는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업계와 함께 미 정부,

의회, 업계 등에 대해 아웃리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임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 신정훈 과 장 (044-203-577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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